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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교육 현상의 필수 구성 요소는 교육과정, 교사, 학습자의 셋이다. 교육과

정 혹은 교육 내용이 없는 교육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없는 

교사 혼자의 행위는 독백에 지나지 않으며, 교사의 가르침 없는 학습자 혼자

의 행위는 학습일지언정 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교재는 교육 현상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다. 교재 없이도 교육 행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재를 활용한 교육은 그 효율

성이 높다. 교재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교사의 교수와 학

습자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교재의 효율성 여부는 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국어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어과 교재의 대표는 국어교과서이다. 따라서 국어교육계에서는 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교과서에 주목해 왔다. 국어교과서는 일

반적으로 ‘계획 - 집필 - 검토 및 수정’의 절차를 거쳐 편찬된다. 계획 단계

에서는 단원을 몇 개로 구성할 것인지, 각 단원에 어떤 성취기준을 배치할 

I. 들어가며

II. 국어교육과 텍스트

III. 국어과 제재 텍스트의 요건

IV. 요건들 사이의 관계

V. 나가며



68	 국어교육학연구  제48집 | 2013년 12월

것인지, 성취기준들을 어떤 범위와 수준, 순서로 다룰 것인지, 각 단원별 시

간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집필 단계에서는 편찬 계획에 

따라 실제 원고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

재를 선정하는 일이다. 국어교과서1에서 제재는 우선 분량도 가장 많고, 학습

활동의 바탕이 되어 학습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어교과서 중에서 현장 교사들

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 또한 ‘제재’이다.2

이처럼 국어교과서에서 제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3 이 글은 국어교과서의 제재가 어떻게 선

정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필자들은 제재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 때로는 이전 교과서의 제재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독

서 이력을 더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혹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무턱

대고 뒤져서 적절한 제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집필자들은 과

연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재를 선정하는지, 다시 말해 국어교과서의 제

재로 수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어교과서 제재 텍스트의 

선정 현상을 이론화하는 작업의 성격을 지닌다.4  

1		  이 글에서 국어교과서라 함은 초등학교의 ‘읽기’나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인 ‘독서’(혹은 

‘독서와 문법’의 ‘독서 부분’)나 ‘문학’,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어’의 ‘읽기’나 ‘문학’ 부분

에서 제재를 중심으로 단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서책 교과서를 뜻한다.

2		  김은성 외(2013: 382)에서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항목이 

‘제재(75회)’이고, 디자인(58회), 분량(47회), 학습활동(40회)이 뒤를 잇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3		  정혜승(2003: 447 -451)은 국어교과서의 제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제재의 텍스트로서

의 적합성과 예술성 및 완결성 평가’, ‘제재의 주제와 가치에 대한 평가’, ‘제재 선정의 기

준과 선정 적절성에 대한 평가’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4		  이 글에서는 국어과 제재 텍스트가 지녀야 할 요건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제재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그 밖에도 교과서의 지면 제한, 시간적 제약, 집필자의 

기호, 출판사의 여건이나 영업 전략, 소비자들의 취향 등 더 많은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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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어교육과 텍스트

국어교육에서 텍스트가 중요한 까닭은 단지 교재가 텍스트로 구성되고 

교육 활동이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

다 텍스트가 국어교육의 본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은 국어능

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국어능력이란 다름 아닌 텍스트를 생산

하고 수용하는 텍스트 능력이다. 

국어교과서는 여러 유형의 텍스트들로 구성되는데, 크게 메타 텍스트, 

서술 텍스트, 자료 텍스트, 활동 텍스트로 구분된다.5 ‘메타 텍스트’는 교과

서 전체나 단원, 자료, 학습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의 교

과서들은 교수-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메타 텍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하

는 경향이 있다. ‘활동 텍스트’는 학습활동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워크북 

형태로 구성된 교재들은 기본적으로 활동 텍스트가 중심이 된다. ‘서술 텍스

트’는 그 단원에서 학습해야 하는 내용 요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역

할을 한다. 가령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단원이라면 주

제를 잘 파악하는 방법이나 전략에 대해 직접 서술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국어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국어교과서에서 서술 텍스트가 어느 정도로 필요

한지, 이것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 텍스트’는 학습활동의 대상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 학습목표

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제재’라고 하는 것으로, 본고는 여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제 선택이 이

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이 구분법은 이성영(2006)을 따르되 용어는 다소 바꾸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형욱·이재

원(2011: 140 -142)은 이 글의 ‘서술 텍스트’를 ‘수단 텍스트’로, ‘자료 텍스트’를 ‘목적 텍

스트’라 하였다. 조국현(2012: 60)은 외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교재의 구성 요소를 ‘예시 

텍스트’, ‘안내 텍스트’, ‘점검 및 활용 텍스트’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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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제재(題材)란 원래 ‘예술 작품이나 학술 연구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뜻

하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학습활동의 바탕이 되는 재료 글이라는 의미로 사

용된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특정한 학습목표가 따로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제재가 수

행하는 기능을 ‘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어교과서의 자료 텍스트가 원래부터 제재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에는 ‘독본’이었던 것이 교수요목기 이후 마침내 ‘제재’ 개념이 등장하

게 된 것이다(김혜정, 2005: 49 -51). 특정한 학습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재료 

혹은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제재’라면, 수록된 텍스트들이 그 

자체로 교육 내용으로 기능하는 것이 ‘독본’이었다. 이처럼 자료 텍스트에 대

한 인식이 독본에서 제재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본으로서의 성격

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며, 기존의 독본으로서의 기능에다 제재로서

의 기능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국어교과서를 개발할 때 학습자

들의 가슴에 다가가는 더 좋은 글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자료 텍

스트가 학습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로지 바로 ‘그 

텍스트’임으로 해서 실리는 목적적 기능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

과서는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독

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독서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정혜승, 2012: 

2 -3). 이것은 국어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무엇

을 읽도록(생각해 보도록, 경험해 보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함을 의미한다. 독서를 통한 의미 경험 또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어교과서의 자료 텍스트 혹은 제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

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71국어과 제재 텍스트의 요건

III. 국어과 제재 텍스트의 요건

1. 목표 지향성

목표 지향성이란 제재가 학습목표(성취기준)를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 기준과 내용 수준 기준의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요소 기준은 학습자들이 어떤 지식을 알아야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고, 내용 수준 기

준은 그러한 지식이나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습해야 하는가 하

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와 관련하여 ‘내용 요소 부합성’을,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내용 수준 적합성’을 설정하여 살펴본다. 

1) 내용 요소 부합성 

내용 요소 부합성이란 제재가 국어과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지식, 기능, 

전략, 태도 등을 학습하는 데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가령 해당 단원의 학습목표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면, 그 단원의 제재는 주제를 파악하는 학습을 하는 데 잘 기여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과는 목표 중심 교과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바, 이 체제 하에서는 학습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

는 텍스트는 제재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제재를 선택할 때에는 학습목

표를 도달하는 데 어떤 텍스트가 더 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세심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한편, 내용 요소 부합성을 따질 때 그것의 포함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

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제재를 고를 때 어떤 텍스트 유형 혹은 종

류에서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내용 요소 부합

성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는 교육과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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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준’의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성취기준에 구체적인 텍스트 종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성

취기준이 규정한 텍스트 종류 안에서 제재를 선택하여야 내용 요소 부합성

을 충족시키는 것이 된다. 

2) 내용 수준 적합성 

내용 수준 적합성이란 제재의 수준이 해당 학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해

야 한다는 조건이다. 제재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텍스트의 주제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주제 자체의 객관적인 난이도

도 중요하지만 그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흥미 정도에 따라 영향

을 받기도 한다. 그 밖에 형식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미리보기나 시각 자료들, 

도움말, 어휘풀이 등과 같은 장치들이 적절하게 제공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

휘나 문장 차원의 이독성이 알맞은지, 서술 방식이나 내용 전개 방식이 적절

한지 등도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6 

국어교과서의 제재를 선택할 때에는 이처럼 내용 요소와 내용 수준 차

원에서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국어교육학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국어과 성취기준들 각각과 잘 호응

하는 제재 목록을 구비하는 것이다. 가령 ‘인물의 심리 추론’이라는 내용 요

소가 있다면 이 학습 요소를 성취하는 데 잘 기여할 수 있는 <소나기>라는 

작품을 짝지어 두고 그것의 적정 학년까지 타당하게 설정해 둔다면 국어교

육은 그만큼 성공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6		  신형욱·이재원(2011: 151)은 ‘새로운 낱말 / 낱말 수 × 100’으로 계산하는 학습 부담률

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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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지향성

국어교과서의 각 단원은 국어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므

로, 각 단원에 수록될 제재들은 당연히 목표 지향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런데 목표 지향성은 제재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어과도 하나의 교과임으로 해서 교과적 특수성뿐 아니라 교육적 보

편성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국어과의 교과적 특수성이 국어능력을 길러 주

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의 교육적 보편성은 ‘홍익인간’으로 대표되는 성

숙한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과 또한 이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향은 현재 우리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명기되어 있다.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일 첫 부분에 ‘1.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고, ‘3. 

목표’의 첫 단락에서도 ‘건실한 인격’, ‘건전한 국민 정서’, ‘미래 지향적 공동

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1 -3).  

우리나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치 지향성을 총론 수준에서 추상

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이른바 G2인 미국과 중국의 국어

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치 지향성이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미국의 

CCSS(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서는 읽기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록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텍스트와 학생들의 실제 

활동 자료를 350여 쪽에 걸쳐 제시하고 있고, 중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자국

의 유구한 문화가 반영된 각종 시문(詩文) 135수의 구체적인 목록을 부록으

로 제시하고 있다(이관규, 2013: 189, 192, 201). 이러한 조치에는 특정의 가

치를 담고 있는 텍스트들을 국어교육을 위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한때 활발히 진행되었던 ‘정전’에 대한 논의는 가치 지향성과 관련이 깊

다. 정전을 형성하는 동인이 작품 자체의 미적 속성에 있느냐 아니면 문화

적·정치적 권력의 자기 정당화 기제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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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의 기능이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전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인간을 생산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등의 논란이 있지만

(김혜영, 2008: 91), 이 논란의 바탕에는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정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읽혀야 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는 텍스트 목록들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어교육계에서 정전 논의는 주로 문학교육 쪽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

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매우 중요한 자료 유형으로 활용되며 교사들의 장

르 인식이나 선호에서 문학 중심주의가 실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이순영, 

2011: 52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은 이야기책만큼이나 지식 탐구나 

앎의 즐거움을 주는 정보책 읽기도 좋아하며(이순영, 2011: 508 -509) <기미

독립선언서>나 <백범일지> 등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읽힐 만한 가치

를 지니는 텍스트가 반드시 문학 작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이

다. 이런 점에서 문학교육에서 정전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것처럼, 비문학 

텍스트들의 국어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텍스트의 가치는 여러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존재하며, 각 차원의 가치

들은 서로 공존 가능하다. 여기서는 개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으로 나누어 개

인의 성장 차원에서는 대자성을, 공동체의 가치 전수 차원에서는 문화성을 

설정한다.  

1) 대자성

텍스트를 분류하는 기준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학습 독자들

의 내적 성장에 기여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

다. 용어가 적절한가 여부는 차치하고, 여기서는 성장에의 기여 가능성이 낮

은 텍스트를 즉자적 텍스트로, 그 가능성이 큰 텍스트를 대자적 텍스트라 부

르기로 한다. 그래서 국어과 제재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능한 한 대자성이 

큰 텍스트를 선정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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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자적 텍스트란 그 의미 혹은 본질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다른 가능

성이 거의 없는 텍스트를 뜻한다. 그것 자체만의 가치를 지녀서, 그것을 읽

는 학습 독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의 싹을 틔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텍

스트가 즉자적 텍스트이다. 예컨대 복약 설명서는 대표적인 즉자적 텍스트

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명 내용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그 내용을 음미할 이유도 없고 기억할 까닭도 없

다. 그 본질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다른 가능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텍스트

가 바로 즉자적 텍스트이다.7 

대자적 텍스트는 그 의미 혹은 본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 독자

들에게 다양한 가치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를 뜻한다. 텍스트가 그 자

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들의 성찰을 유발하여 새로운 의

미(앎, 느낌, 생각, 깨달음, 신념)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 텍스트가 바

로 대자적 텍스트이다. 대자적 텍스트는 주체로 하여금 기성의 껍질을 떨쳐

버릴 수 있게 하는 변증법적 체험을 제공하는 텍스트이며(김인환, 1994: 89), 

이런 점에서 독자들의 ‘성찰’과 의미나 가치의 ‘부정성(不定性)’을 그 특성으

로 지닌다.8

대자성의 정도는 우선 텍스트 유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텍스트 유형

을 크게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로 나눈다면 상대적으로 문학 텍스트

7		  즉자(卽自)와 대자(對自)는 헤겔 철학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본고는 헤겔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였지만, ‘즉자적 텍스트’에는 실존주의의 ‘본질적 존재’의 개념을, 그리고 

‘대자적 텍스트에’는 ‘실존적 존재’의 개념을 포함하였다.

8		  즉자적 텍스트와 대자적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은 롤랑 바르트가 구분한, 의미가 고정되어 

있어서 단지 소비만 되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와 독자가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텍스트’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정기철(2001: 200 -202)은 ‘좋은 글’

과 ‘알맞은 글’을 구분하였는데, ‘좋은 글’이란 가르치는 쪽의 가치관을 담아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글이고 ‘알맞은 글’이란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하

였다. 그리고 ‘알맞은 글’은 ‘잘 이해되는 글, 공감이 가는 글, 감동이 있는 글, 나를 변화시

키는 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글’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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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문학 텍스트에 비해 대자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 텍스트는 일

반적으로 삶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독자

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하면 비문학 텍스트들은 학습 

독자의 성장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수많은 상품 광고나 교통 등의 안내

문, 규정이나 법규, 각종의 보증서나 증명서, 진단서, 감정서, 계약서, 공고문, 

고지서 등과 같은 실용문 부류는 대자성이 약하고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

니라면 국어과 제재로서는 마땅하지 않다.9

그러나 문학 텍스트 중에서도 대자성이 낮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비문학 

텍스트 중에서도 대자성이 높은 텍스트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독자들

의 성장에 기여하는 제재를 국어교과서에 싣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가치를 

식별해 낼 수 있는 텍스트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문학 텍스트의 가

치를 평가하는 문학 비평가가 있는 것처럼, 비문학 텍스트에 대한 비평가(전

문가) 또한 필요한 까닭이다. 

대자성의 정도는 텍스트 종류와도 무관하지 않다. 박여성(2011: 139)에 

따르면 독후감이나 비평문, 의사 소견서, 사고 경위서는 텍스트 분류상 동일

한 ‘확언 텍스트 - 묘사형 부류 - 심판하는 부류’에 속한다. 그렇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독후감이나 비평문은 실리지만 의사 소견서나 사고 경위서와 같

은 것은 거의 실리지 않는다. 그 까닭은 역시 대자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

이다. 

같은 텍스트 종류 안에서도 대자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여행기

라도 단순한 풍경 소개 위주의 글보다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나 문화를 담고 

있어서 세상과 삶에 대한 인식을 넓혀 주는 기행문이 대자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10

9		  만약 한국어 학습자가 생활을 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들 부류의 

텍스트는 중요한 학습 자료로 다루어질 수 있다.

10		 특정 텍스트 종류의 교육적 가치는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어떤 일

의 방법이나 차례를 설명한 설명서는 대자성이 약해서 읽을 글로서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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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성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일기 텍스트들이 있고, 그중에는 학생들의 내면

에 울림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그런 일기들을 다 제쳐 두고 

국어교과서에 주로 실리는 것은 <난중일기>, <백범일지>, <안네의 일기> 등

이다. 일기 장르에서 이들이 유독 선호되는 까닭은 바로 이들이 내용상으로 

대자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혹은 인류의 역사와 관련하여 기

념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들은 이러한 텍스트를 읽으

면서 시련의 역사와 그 와중에서 빛난 인물들의 마음과 행적을 되새기게 되

는데, 그 과정에서 민족 혹은 인류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가치나 문화적인 기

억11들을 전수받게 된다. 

교육의 궁극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들로부터 이러저러한 책을 읽으라는 

권고를 듣고서 그러한 책들을 읽어 왔고, 우리 또한 자녀 세대들에게 이러저

러한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유유히 전승되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서 <홍길동

전>이나 <춘향전>은 오랫동안 국어교과서에 실려 왔으며, 국어교육계에 종

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들 작품이 국어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

것은 문학사적 가치 이외에도 신분제 속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다양한 양상

과 그것의 해결, 사랑과 정절, 비판과 혁신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해학이나 풍자와 같은 전통적인 미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

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적 자원을 풍부히 담고 있는 텍스트들을 제재로 수

록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어와 국문학 및 텍스트에 대한 공통 의식

쓰기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령 

있게 글로 설명하는 힘은 쓰기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11		 문화적 기억에 대해서는 정래필(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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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며, 언어 문화적 스키마를 공유하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다(김혜정, 

2009: 320 -321).12  

문화성 차원의 가치가 풍부한 텍스트는 이른바 정전들이다. 우리는 정

전을 통해서 문화적 일관성 혹은 동질성을 확보한다(정재찬, 2004: 100-101). 

그런데 정전은 대개 그 목록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는 정전들의 목록과 각 단원의 성취기준들을 짝 짓는 작업이 먼저 

수행된다.13 그 이후에 짝을 찾지 못한 성취기준들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텍스트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문화성은 여전히 유

효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14

국어과 제재는 공동체적 가치의 계승을 위해 문화성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전통적 가치에 매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

전을 구성하는 자질들 혹은 비교적 항존성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들

도 사실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논어>나 <주역>은 정전의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이미 오래이고, <홍길동전>이나 <호밀밭의 파수꾼> 등처

럼 한때 금서였던 것들이 지금은 필독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재를 선택할 때에

는 과거의 가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담아

가려고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는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지, 그러한 사회는 어떤 능력이나 소양을 지닌 개인을 요구하는지 등에 

12		 문화성은 대자성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닌

데, 가령 <아프리카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와 같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글은 

문화성보다는 대자성이 강하고, <훈민정음 언해>를 가르치는 것은 대자성보다는 문화성 

차원의 선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이 와중에서 간혹 텍스트의 성격과 성취기준 사이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발생한

다. 교육적 가치가 큰 정전을 싣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빚어지는 현상이다.

14		 문화성은 선택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배제의 기준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공동체가 지향하

는 가치에 어긋나는 이념이나 풍속(성적 표현, 비속어 등)을 담고 있어서 수록하지 못하는 

상황도 더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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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찰과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15 이를 통해 새로운 정전 목록이 구성

되고, 나아가 공동체적 가치가 조금씩 진화되어 갈 것이다.   

3. 조화 지향성

국어교과서에 실리는 제재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편

식이 건강에 나쁘듯이 편독(偏讀) 역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습 독자들의 균형 잡힌 정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치를 지닌 글들을 국어교과서에 두루 수록하기 위한 기준으로 조화 지향

성을 설정한다. 조화 지향성은 텍스트의 내용이나 형식 차원에서 다양한 텍

스트들이 고루 수록되어야 한다는 ‘균형성’과, 학년이나 학교급의 수준에 따

라 수록되는 제재 텍스트가 서로 다르면서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계열성’으

로 나눌 수 있다. ‘균형성’에서는 공시적 분포를 문제 삼는다면, ‘계열성’에서

는 학습 순서의 선후 배치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균형성

국어과 교과서의 제재로 수록되는 텍스트들은 우선 그 유형과 종류 차

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16 텍스트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문체, 매

체, 테마, 주제 전개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형 분류의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텍스트 목적(기능)이다.17 실제로 80% 이상의 텍스트 종류의 명칭에 

텍스트 기능이 반영되어 있다(박여성, 1994: 37)거나 2,100여 개의 실용 텍

15		 가령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갈 것이며, 그에 따라 다원주의와 관용

(tolerance)의 정신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16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 종류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조국현(2001: 402 -406)을 따른다. 텍

스트 종류는 하위 단계에 속하는 구체적인 텍스트 집단을 뜻하며(예, ‘서평’), 텍스트 유형

은 상대적으로 상위 단계의 추상적 텍스트 집단을 뜻한다(예, ‘논증’).

17		 텍스트 유형의 여러 가지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박여성(1994: 37), 김갑년(2000: 504), 이

성만(2012: 3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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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명칭 중에서 근본적 명칭은 주로 지시, 명령, 위임 등과 같은 텍스트 기

능이 언급되며, 파생적 명칭은 주로 매체(라디오보도, 신문기사, 전화대화 등)

와 테마(날씨보도, 여행보도, 사용설명서 등)가 사용된다(김갑년, 2000: 505)는 

사실들도 텍스트 기능이 텍스트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현재 국어교육에서도 기능(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

법을 채택하여, 정보전달, 설득, 친교(사회적 상호작용), 정서표현의 네 가지

로 크게 나눈 다음 그 안에서 구체적인 텍스트 종류들을 다시 하위 분류하고 

있다.18

이러한 국어교육의 텍스트 분류법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를 분류하는 층위가 혼란스럽기도 하고(홍기찬, 2008: 125 -126), 과목

이나 영역에 따라 분류 체계가 다르기도 하다(박진용, 1998: 274 -277). 그러

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텍스트들 중에는 그 성격이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

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가령 광고는 정보전달과 설득을, 그리고 기행문은 정

보전달과 정서표현을 공유할 수 있다. 우화 또한 정서표현인지 설득 텍스트

인지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기능이란 기본적으로 상황 의존

적이고 그래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김봉순, 2010: 177 -183)에 발생한

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더 

합리적인 분류 기준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분류 기준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텍스트 유형과 종류들 사

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제재가 선정·수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

형들 사이에 적절한 비율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유형에 속하는 수많은 

텍스트 종류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여 실을 것이지도 결정

하여야 한다.19

18		 국어과 교육과정의 텍스트 분류에 대해서는 이도영(2007: 267 -268), 김혜정(2009: 353), 

김봉순(2010: 193) 참고.

19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려하는 일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이 글

에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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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나 목적을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류의 근간으로 삼는다고 해

서 다른 분류 기준을 도외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텍스트는 서술 

양식에 따라서 설명, 논증, 서사, 묘사, 교술 등(이성만, 2009: 18)으로 분류하

기도 하는데, 이들 사이의 균형 또한 고려해야 한다. 가령 ‘서사’라는 서술 양

식은 정서표현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이나 심지어 설득을 위한 텍스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능(목적)에 따른 분류에서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

지만 서술 양식 차원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목적)뿐 아니라, 서술 양식, 매체 양상, 문체 특성 등 여러 차

원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제재가 수록되어야 한다.

텍스트 유형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것은 텍스트의 전형성과 개성

성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언어 기능(機能)은 

특정한 언어 표현과 관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텍스

트들 중에는 해당 기능에 흔히 쓰이는 관습적인 구조와 표현 방식들이 채택

되어 구성된 것도 있고, 기능과 형식(표현)의 연결이 생경한 텍스트도 있다. 

전자는 전형성이 높은 텍스트이고 후자는 개성성이 높은 텍스트이다. 

전통적으로 국어교과서에는 전형성이 높은 텍스트를 주로 선정하여 수

록하였다. 국어교육은 학생들에게 텍스트의 다양한 형식을 두루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각 텍스트 종류별로 그것의 형식적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텍스트를 골라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한국인이라면 기행문은 어떤 형식으로, 논설문은 또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

는 이런 전형성 위주의 제재 선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르 융합 혹은 장

르 뛰어넘기 현상, 예를 들면 팩션, 셀픽션, 내러티브를 차용한 설명문이나 

기사문,20 그림(사진)과 짧은 글의 결합(아포리즘), 일기나 편지 형식의 소설 

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20		 신문 기사가 언제나 6하 원칙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거나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조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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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험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텍스트 현상

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형성 위주의 제재 선정은 현재 우리 

사회의 창의성 신장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국어교육

은 제재의 형식 차원에서 창의성이 구현된 텍스트들도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성의 씨앗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어교과서에 실리는 제재들은 주제 영역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고루 실려야 하며, 나

아가 한 주제 영역 안에서 세부 주제 사이의 균형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가

령, 인문 영역 안에서 문학, 역사, 철학 사이에, 그리고 사회 영역 안에서 정

치, 경제, 일반사회, 지리 등 세부 영역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

다. 그래야만 인간과 사회, 세상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삶의 입체성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

에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예컨대 

배경이나 인물, 분위기 등에서도 가급적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려

하는 것이 좋다.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텍스트에

는 그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다소간 담겨 있게 

마련이다.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닐 수도 있고 차갑고 비판적인 태도

를 취할 수도 있다.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으며, 회고적이거나 

보수적일 수도 있고 미래지향적이거나 진보적일 수도 있다. 제재가 이들 중 

어느 한쪽 태도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재를 선정할 때에는 텍스트의 유형과 주제뿐 아니라 생산 맥락의 균

형도 고려해야 한다. 생산 맥락이란 텍스트가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서 생산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좁혀서 말하면 그 글을 쓴 필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편찬 단위 안에서는 같은 필자의 글을 여러 편 싣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선(2005: 363 -3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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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다양한 생산 배

경의 텍스트를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같은 필자는 아니지만 

생산 배경이 유사한 글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필자들이 살았던 시대나 지역, 성별, 나이 등의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권 필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다양한 문화권으로 

다면화하는 것, 여성 및 학생 필자의 글을 더욱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 등이 

과제라 할 수 있다.  

국어과 제재는 친숙성과 참신성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친숙성이 

높다는 것은 기존 국어교과서의 재제로 여러 차례 수록되어 친숙한 것을 말

하고 참신성이 높다는 것은 이전 교과서에서는 수록된 적이 없어서 낯선 것

을 뜻한다. 텍스트의 유형과 주제, 그리고 생산 맥락 등 모든 차원에서 균형

을 이루고 있지만 그 텍스트들이 전부 이전 교과서에 실린 것들이라든지 역

으로 모두가 새로 발굴된 낯선 것들이라면 바람직한 선정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은 항존적 가치를 이어가기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치

의 창출을 유인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숙성 혹은 참신성 여부를 판정하는 주체는 교과서 개발자나 사용자

(교사, 학생)이다. 여타의 기준이 텍스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 기준은 텍스트를 사용하는 사람 즉 교사나 학생 입장에서 그 

정도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외적 기준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학생 사용

자는 이 기준과 무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모든 텍스트가 처음 

접해 보는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1 친숙성 여부는 특히 교사들에게 

민감한 요건이다. 새 교과서에 실린 제재의 친숙성 여부에 따라 교재 연구에 

들여야 할 노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1		 학생들에게 친숙성과 참신성은 역전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오래 전에 생산된 정전류는 

생경한 반면 최근에 생산된 텍스트가 오히려 친숙하게 다가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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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성

교과서 개발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편찬 단위 내 교과서에 대해

서만 통제권을 지닌다. 따라서 제재를 선정할 때에는 우선은 편찬 단위 내에 

수록할 텍스트들이 학습 난이도에 따라 학습 순서가 계열을 이루도록 노력

해야 하며, 나아가 편찬 단위 밖의 이미 편찬되어 있는 국어교과서의 제재와

의 계열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재를 선정할 때에는 먼저 텍스트 유형의 계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 중의 하나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이나 학교급을 

막론하고 제시되는 텍스트 유형의 비율이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

이다. 이 바탕에는 ‘정보전달’, ‘설득’, ‘친교’, ‘정서표현’의 텍스트 유형이 모

든 학령의 학습자들에게 유사하게 활용되며, 네 유형을 활용하는 능력이 평

행하게 발달한다는 잘못된 가정이 깔려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심리(발달 특

성)’보다는 ‘텍스트의 논리(존재 양상)’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학령에 따라 

텍스트 유형의 비율을 달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심리에 부합한

다. 가령 초등 저학년에게는 정서표현(문학)과 친교 위주의 텍스트가 제시되

어야 할 것이고 이후 학년이 높아가면서 점차 정보전달이나 설득 텍스트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22 

텍스트 종류들 상호간에도 계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텍스트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사고의 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동일한 현

상에 대한 설명문과 비평문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설명문보다는 비평

문이 더 복잡하고 따라서 더 나중에 학습하는 것이 옳다. 비평문에는 현상에 

대한 설명적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적 견해가 덧붙어 있기 때문

이다. 또한 독서 감상문보다는 서평이 더 복잡하다. 독서 감상문에서는 필자

22		 이와 관련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각 영역에서 네 가지 텍스트 유형이 한결같이 

강조되는 현 체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령 읽기에서는 ‘정보전달’이나 ‘정서표

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친교’나 ‘설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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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상을 있는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지만, 서평에서는 감상이나 평가에 대

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계열성이 살아 있

는 국어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르들 각각의 성격과 복잡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위계화의 원리를 도출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다. 

계열성은 텍스트의 전형성 및 개성성과도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저학년

에서는 텍스트의 기능과 형식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형성 높은 텍

스트 위주로 선정하고, 이후 점차 개성성이 높은 텍스트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계열성 요건은 텍스트의 주제 차원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텍스트 주

제의 계열성을 살리는 일반 원칙은 ‘단순 → 복잡’, ‘구체 → 추상’, ‘개인 → 

사회’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원칙이 실제 제재 선정 상황에서 유용하

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열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

서 편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직전 학년이나 학교

급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것에서 확장·심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질적인 해결책은 학습자들의 지적 수준과 관심사의 발달적 변화 양상에 대

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어 주제 계열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제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텍스트 내용의 성격 차원에서도 계열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초등 저학년에서는 환상성이 강한 텍스트를 다수 

수록하다가 이후 점차 사실성이 강한 텍스트들의 비중을 높여 가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생산 맥락의 계열성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일 작품

이 학년이나 학교급을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수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가령, <소나기>는 오랫동안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초등이나 고

등에서는 수록되지 않았다. 계열성 요건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런데 2007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초등에 먼저 수록되면서 

중학교에서는 이를 다시 수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런 점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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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과정기 때 초등 1학년 읽기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강

아지똥>이 동시에 수록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동일 텍스트라 해도 

서로 다른 수준의 학습 요소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제재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치를 감안할 때, 그 성취 기준을 반드시 그 텍스트로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이왕이면 서로 다른 텍스트를 통한 다양한 의미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그리 바람직한 현

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IV. 요건들 사이의 관계

앞 장에서 살펴본 국어과 제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개별 텍스트 차원 상호 텍스트 차원

목표 지향성 가치 지향성 조화 지향성

내용 요소 

부합성

내용 수준 

적합성
대자성 문화성 균형성 계열성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은 개별 텍스트 차원에서 작용한다는 공통점

이 있다. 이 두 요건은 같은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서로 얽혀서 다양한 

양상을 빚어낸다. 첫 번째는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이 모두 충족된 경우

이다. 두 번째는 목표 지향성은 충족시키지만 가치 지향성은 낮은 경우이며, 

세 번째는 목표 지향성은 미흡하지만 가치 지향성이 강한 경우이고, 네 번째

는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 모두 낮은 경우이다. 두 지향이 모두 충족된 

첫 번째 경우는 매우 행복한 경우이며, 교과서 개발자는 이러한 제재를 발굴

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대로 두 지향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네 번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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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교과서 개발자는 수록 여부에 대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선택이 

힘든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서로 경쟁할 때이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것

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어교육관이나 교과서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 

목표 지향성 위주로 선정되면 텍스트 자체의 매력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5차 교육과정 이후 언어 사용의 기능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목표 

중심 교과서 체제가 채택되면서 상대적으로 재미와 감동이 덜한 제재들이 

실리기도 했다.23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텍스트의 가치

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목표 지향성 때문에 수록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당 성취기준이 바뀌면 바로 교과서 수록 목록에서 탈락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가치 지향성 위주로 선정되면 학습목표와의 호

응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약점이 생길 수 있다. 7차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김

구의 <나의 소원>이 실렸는데, 이 제재를 통해 홑문장, 이어진 문장, 안은 문

장 등 문장의 짜임에 대해 학습하도록 구성된 것(교육인적자원부, 2006: 75 -

81)이 이에 해당한다.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정의 변천에도 아랑곳없이 대다수 국어교육의 내

용 요소들은 지속되어 왔고, 그 학습 요소를 위한 제재 탐색 과정이 누적되

어 왔다. 그 과정에서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의 두 요건을 잘 충족시키

는 제재 목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령 ‘문학과 사회의 관련성’ 혹은 ‘주체

와 사회 제도의 갈등’과 관련되는 학습 요소에 대해서는 누구나 머릿속에 <홍

길동전>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국어교육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제재 목록의 확충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우

리가 후손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이른바 정전 텍스트들이 지니고 있는 국어교

육적인 여러 가능성들을 더욱 면밀히 탐구해 내는 일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 

23		 국어교과서 수록 제재의 변천 과정을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 사이의 변증법적 발전 

과정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초창기에는 가치 지향성이 우위에 있었다면(正), 5차 교육과

정에서는 목표 지향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고(反), 이후 양 측면을 모두 놓치지 않으려

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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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이 개별 텍스트 차원에서 작동하는 요건인 

반면, 조화 지향성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텍스트들 상호간의 관계에

서 작동하는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제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화 지향성

은 초기에는 약하게 작동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결정된 텍스트들의 수가 적

기 때문에 조화성 여부를 따질 계제가 아닐 뿐더러, 이후 선택할 텍스트를 

통해서 조화 지향성을 얼마든지 충족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단원의 제재가 거의 다 고정되어 가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검토하는 후보

들 하나하나는 조화 지향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엄밀한 점검을 거쳐야 한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는 특정 텍스트가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을 모두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조화 지향성에 위배되어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한다. 다른 한편으로 목표 지향성은 강하지만 가치 지향성은 약한 텍스트와 

그 반대 경우의 텍스트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 어느 것이 조화 지향성 면에

서 더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서 선택과 탈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조화 지향성은 개별 텍스트 차원에서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을 충족한 

텍스트들을 상대로 전체적인 균형과 계열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메타 요건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화 지향성까지 고려하면 후보 텍스트들의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해진

다.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 두 가지만을 충족시키는 경우(목

표 지향성 ＋ 가치 지향성, 목표 지향성 ＋ 조화 지향성, 가치 지향성 ＋ 조화 지

향성), 어느 한 가지만을 충족시키는 경우(목표 지향성, 가치 지향성, 조화 지향

성),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다가 세부 요건들까지 감안

하면 요건들 사이의 관계 양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한다. 이러한 복잡다

단한 양상 속에서 교과서 개발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최선의 제재를 선

택하여야 한다.  



	 89국어과 제재 텍스트의 요건

V. 나가며

어떤 텍스트가 국어교과서의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

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텍스트 자체가 읽을 만

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제재로 수록되는 다른 텍스트들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어교과서 개발자들은 목표 지향성, 가치 지향성, 조화 

지향성을 두루 갖춘 텍스트를 선정하여 제재로 수록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점에서 이 요건들은 편찬 과정에서 작용하는 제재 선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요건들은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들의 적합도를 판

정하는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정교과서의 검정 

기준이나 각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활용하는 평가 기준에는 목표 지향성 

요건뿐 아니라 가치 지향성 요건과 조화 지향성 요건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아가 이 요건들은 개별 교사가 학급 아이들에게 혹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책

을 권할 때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 책이 아이들 수준에 적합한지(내용 수준 

적합성),24 어떤 점에서 읽힐 가치가 있는지(가치 지향성), 이전에 읽은 책들과 

조화를 이루는지(조화 지향성) 등을 살펴서 읽도록 권하거나 읽어 줄 책을 

고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요건들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편찬 주

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예컨대 현대문과 고문의 적정 수록 비율에 대한 판단

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수용 주체들(교사, 학생, 검정 심사자 등) 또한 

적정 비율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현대

문이 많이 수록된 교과서를,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고문이 상대적으로 더 

24		 이 경우에는 목표 지향성 중에서 ‘내용 요소 부합성’ 요건은 불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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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수록된 교과서를 균형성이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여 가르치

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국어교육학에

서는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순수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어교육

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령 텍스트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텍스트언어학에서는 기능이나 기타 다른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류한

다. 국어교육에서는 물론 이러한 분류법도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지만, 거기

서 나아가 대자성과 문화성, 친숙성(혹은 참신성)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

능하고 이러한 분류 또한 국어교육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어교육

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과 감식력을 갖출 때 국어

교육은 한층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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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어과 제재 텍스트의 요건

이성영

국어과는 학습자들의 텍스트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

라서 국어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어떤 텍스트를 제재로 선택하여 수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국어교

과서에 수록되는 제재 텍스트들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어과 제재 텍스트는 우선 성취기준이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

해야 한다. 이 조건은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내용 요소 부합성과 

내용 수준 적합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제재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가치 지향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에는 학습자

들의 성장을 자극하는 대자성과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를 전승하는 문화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재 텍스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화 지향성을 지

녀야 하는데, 이에는 균형성과 계열성이 포함된다.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

성이 개별 텍스트 차원에서 요구되는 조건이라면, 조화 지향성은 상호 텍스

트 차원에서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어교과서 개발자들은 이들 여러 요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

선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제재로 수록한다. 따라서 이들 제재 텍스트의 요건

들은 우선 국어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참조해야 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

며, 편찬된 교과서들을 선정할 때의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독서물을 선택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핵심어 제재 텍스트, 국어교과서, 제재의 요건, 텍스트의 가치, 교과서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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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quisites for material texts of korean subject

Lee, Seong-Young

The aim of korean subject is to bring up students’ textual abilities. 

So the main task in compiling korean textbook is to select proper mate-

rial tex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rutinize requisites for material 

texts of korean subject.

First of all, material texts of korean subject should contribute to ac-

complish instructional objects. They call it as inclination to object. Mate-

rial texts should be suit to educational contents and developmental prop-

erties of students. Second, material texts of korean subject should have 

inclination to value which encourages mental growth and which trans-

mits cultural heritages. Finally, material texts of korean subject should 

have inclination to harmony which contains balance and hierarchy. Un-

like inclination to object and inclination to value which are requisites in 

dimension of individual text, inclination to harmony is requisite in dimen-

sion of inter-text.

We can use these requisites in various times when we compile text-

books of korean subject, when we select one among them, and when we 

select various reading materials other than textbooks.

keywords material texts, textbooks of korean subject, requisites for material texts, val-

ues of texts, textbook comp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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